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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erceived discomforts encountered in residential facilities such as individual houses and apartments, 
and suggested a procedure for improving the problems in the living residence.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two groups of 
people: normal and underprivileged people; the underprivileged group was classified into 3 sub-groups: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old), handicapped people and pregnant women. To identify inconvenient places and design factors in the residential 
housing, a total of 200 subjects (50 for each group) participated in the survey using the 7-point Likert scale. As a result, all 
the user groups mainly answered a high degree of discomfort due to narrow parking places, doorsills, and height differences 
between floors. The elderly, the handicapped, and the pregnant women replied that it is uncomfortable to use ramps and 
utility rooms. In a follow-up study, one-to-on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ome of the participants to analyze 
the detailed causes of inconvenient places and design factors. This study also suggested the procedure for solving the 
problems in various design factors from perspective of universal design, by considering prior studies which focused on a 
certain user group like the elderly. This procedure was suggested to consider as many user groups as possible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discomforts of various user groups on residential housing. The procedure 
can also be used to develop universal design guidelines for the living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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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되어 고령

자의 인구 비율이 늘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교통사고, 산

업재해 및 환경변화로 인해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McNeil, 1997).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격

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 인

구의 비율이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어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통계청, 2008). 또한 외출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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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여 주거 내에서만 생활하는 재가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의 비율)은 1995년 2.35%였으나, 2005

년에는 4.59%로 10년만에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보건복지

부, 2006). 이처럼 사회적 배려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

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강민

희, 2009; 김현진, 2003; 박래정과 양희승, 2005; 보건복지

부, 2006; 영주신문, 2009),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

려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제품이나 시설의 설계와 관련해, 사회적 배려계층을 고려

하기 위한 대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

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

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제품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는 것을 의미한다(Story, 2001; Robert, 2007; 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 1997). 즉, 설계 시에 신체 건강한 

일반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인체치수, 힘, 신체조정 등의 신

체적 기능이 변화하거나 저하된 고령자, 장애인 및 임산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관심과 중요

성을 인식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반면, 국내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다양한 적용 

분야 중 주거시설은 활동능력의 고저와 연령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일상생활활동 시간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

소로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통계청, 2005), 유니

버설 디자인 관점에서의 관련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기존

의 주거시설에 대한 설계는 주로 일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불편요소가 있다(권오정 외, 2001; 김상운 외, 2007; 

오찬옥, 2000; 한필원 외, 2007). 따라서 주거 내에서 사회

적 배려계층의 사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인체치수나 힘 등 물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사용자 인터페이스(Physical User Interface; 

PUI) 측면의 고려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생활실태를 조사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유니

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모두를 함께 고려해 해결방안을 도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고령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설문

을 통해 주거시설에서의 일상생활 불편함을 조사하였으며

(이용희 외, 2004), 특히 김경일과 안옥희(1998)는 여성 고

령자를 대상으로, 한필원 외(2007)와 홍유석 외(2007)는 

임대아파트에 초점을 맞춰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

다. 김태일(1998a, b)은 주거시설에서 고령자의 안전사고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설문과 사례분석을 통해 설계지침

을 제시하였다. 한편, 권오정 외(2001), 김상운 외(2007) 

및 오찬옥(2000, 2001)은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에 대한 불편도 및 불편원인을 확인하였으며 개조사항

을 파악하였다. 반면 임산부 관련 연구는 대부분 임산부의 

생리학적 특성 및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주

거시설 사용에 있어서의 불편함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자 관점에서 선정된 

특정 불편공간이나 원인에 대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사용자

의 관점에서 심층적이고 다양한 불편원인을 도출하는데 한

계가 있다. 

국외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의 주거시설 관련 

설계지침은 활발한 연구를 통해 개발되어 왔다. 미국의 경

우 1991년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의 제

정 이후, 'ADA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Buildings and 

Facilities(ADA, 1991)', 'Fair Housing Act Design Manual 

(FHAA, 1991)'와 같은 설계지침이 개발되었다. 일본의 경

우 1994년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하트빌딩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유니

버설 디자인연구센터, 2007), 'Building construction needs 

of disabled people in buildings design guidelines(ISO 

TR 9527, 1994)'과 같은 관련 국제 표준도 존재한다. 

한편 국내의 경우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관심의 증가

에 따라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1997)'이 제정되었으며, 한

국표준협회(2006)에서는 'KSP 1509: 고령자 배려 주거시

설 설계 치수 원칙 및 기준'을, 기술표준원(2007)에서는 

'KS A ISO/IEC Guide 71: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

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설계지침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존재하며

(김상운 외, 2007), 일부 설계지침은 외국의 설계지침을 토

대로 하고 있어(송주현과 김신원, 2001), 우리나라에 그대

로 적용하기에는 PUI 측면에서의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인

체치수 및 신체능력의 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설계지침들은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일반

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함께 고려하기 보다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일반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시설에서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이 중 PUI 설계요소 별 불편도 및 불

편원인을 기반으로 주거시설의 불편 PUI 설계요소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의 개선 절차를 제안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설문을 수행하여 일상생활 

자립수준, 안전사고 유형 및 빈도, 주거시설 공간 별 불편도 

및 관련 불편원인 등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실태를 파악하였

다. 이후 불편 PUI 설계요소를 중심으로 불편원인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니버설 디자

인 개념을 고려한 개선 절차를 제안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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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차례의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1차 

설문에서는 일반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시설 내에서의 

활동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불편공간 및 불편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2차 설문에서는 도출된 불편공간 및 불편 설계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불편원인을 확인하였다. 

2.1 1차 설문 

2.1.1 설문 참여자 

본 설문은 수도권 및 지방 일부 대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PUI 측면

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본 연구의 목적상, 설문 

참여자는 일반인,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1). 집단 별로 5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기본적인 정보는 표 2와 같다. 장애인

의 경우, 주거시설에서의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였으며, 타인의 도

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초고도 중증장애인은 설문에서 제

외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설문 참여자는 전반적으로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장애인의 경우 다른 집단

에 비해 가정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수가 두 배 

정도 많았다. 

2.1.2 설문 항목 

주거시설 내에서의 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일상

생활활동의 자립수준과 공간 별 안전사고 유형을 조사하였

다. 일상생활활동 항목은 통계청의 '2004 생활시간 조사 결

과' 행동분류표(통계청, 2005) 및 이동훈 외(2007, 2009)

의 연구를 참고해 12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표 5), 이에 

대한 자립수준을 '상', '중', '하'로 파악하였다. '상'은 해당 일

상생활활동을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 할 수 있음을, '중'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함을, '하'는 도움 없이 해당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거시설의 공간

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은 기존 연구(김태일, 1998a; 한국

소비자보호원, 2003; 한필원 외, 2007)를 참고해, '걸려 넘

어짐', '미끄러짐', '천장/모서리에 부딪힘', '굴러 떨어짐' 등의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주거시설의 공간 별 불편도를 알아보기 위해 그

림 2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설문 항목을 선정하였다. 먼저 

국내외 건축설계관련 문헌과 연구를 참조하여 주거 형태(공

동 주택, 단독 주택)별로 '공간영역'을 분류하였으며, 주거 

형태와 관계 없이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는 '공통 항목'으로 

통합하였다(표 3). 공간영역 중 침실, 거실과 같이 특정 공

간을 지칭하는 요소는 공간요소라 분류하였으며, 문턱 및 단

차, 전기설비와 같이 대부분의 공간영역에 공통적으로 종속

되고, 그 특성이 종속되는 공간영역과 독립적인 요소들은 

'부속요소'로 분류하였다. 공간요소의 경우, 표 4와 같이 '공

간치수', '창문', '출입문', '설비' 등의 세부 PUI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공간치수'는 해당 공간 자체의 치수를 의미하며, 

그 외의 세부 설계요소는 해당 공간의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공간치수를 제외한 세부 설계요소는 '너비/폭', '조작에 필요

한 힘', '형태', '배치'와 같이 보다 세분화하였다. 1차 설문의 

경우 설문지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문 범위를 PUI 

표 1. 집단 별 설문 참여자 기준 

집단 기준 

일반인
신체·정신적 장애가 없는 만 20~64세 남녀 20~44세
(30명), 45~54세(10명), 55~64세(10명) 

고령자 신체·정신적 장애가 없는 만 65세 이상 남녀 

임산부
임신 7개월 이상의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출산 후 3주
이내의 여성 

장애인
지체장애인(초고도 중증장애인 제외)으로, 만 20~64세
남녀 

표 2. 설문 참여자 정보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남 26 50 - 60 성별 
[%] 여 74 50 100 40 

단독 주택 22 48 8 32 주거 형태
[%] 공동 주택 78 52 92 68 

가정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수(평균) 

1.6 1.1 1.0 2.3 

그림 1. 연구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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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요소의 중분류 수준까지로 한정하여 설문 참여자가 보

다 수월하게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분류 수

준에 대해서는 2차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공

간요소와 PUI 설계요소 중분류 간의 Matrix 분석 결과와 

주거시설 부속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1차 설문의 설문 항목

으로 공동 주택 74개 항목과 단독 주택 68개 항목을 선정

하였다. 

2.1.3 설문 진행 

본 설문을 수행하기 앞서 설문 참여자에게 설문 목적, 예

상소요시간 및 불편도 평가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설

문 참여자는 먼저 기본적인 인적사항,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자립수준과 주거공간 별 안전사고 경험 유무 및 사고 내용

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불편도를 

7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0점, 3점, 6점은 각각 

'전혀 불편하지 않다', '보통으로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를 의미한다. 그림 3은 '경사로' 공간에 대해 도출된 설문 

항목을 활용하여 제작된 설문지의 예시이며, 설문 참여자마

다 15~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2 2차 설문 

2.2.1 설문 참여자 

2차 설문은 1차 설문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수행되

었다. 설문 항목당 최소 5명 이상의 응답을 듣기 위해 참여

자를 선정한 결과, 일반인 10명, 고령자 13명, 임산부 15명, 

장애인 10명이 2차 설문에 참여하였다. 

2.2.2 설문 항목 

2차 설문에서는 1차 설문을 통해 도출된 공간 별 불편 

PUI 설계요소(일반인: 29항목, 고령자: 26항목, 임산부: 24

항목, 장애인: 26항목)를 각 집단의 설문 항목으로 선정하였

다(표 7 참조). 체계적으로 불편원인을 조사하고, 심층적으

로 설문 참여자의 응답을 파악하기 위해 미리 각 설문 항목

에 대해 PUI 설계요소의 소분류를 참고하여 세부 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치수'인 경우 너비/폭이 넓거나 좁

표 4. PUI 설계요소 

1차 설문 항목 2차 설문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너비/폭 - 

▪ 높이 - 

▪ 각도/기울기 - 

공간 
치수 

▪ 회전반경 - 

▪ 치수 ▪ 너비/폭             ▪ 높이 

▪ 손잡이 창문 

▪ 잠금장치 

▪ 치수       ▪ 배치(위치, 높이, 접근성)
▪ 형태       ▪ 조작에 필요한 힘 

▪ 치수 ▪ 너비/폭             ▪ 높이 

▪ 손잡이 출입문 

▪ 잠금장치 

▪ 치수       ▪ 배치(위치, 높이, 접근성)
▪ 형태       ▪ 조작에 필요한 힘 

▪ 일반설비 

▪ 수도설비 설비 

▪ 환기장치 

▪ 치수       ▪ 배치(위치, 높이, 접근성)
▪ 형태       ▪ 조작에 필요한 힘 

표 3. 주거 형태 별 공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공간영역) 

공통 항목 

▪ 침실        ▪ 거실        ▪ 화장실 
▪ 주방        ▪ 현관        ▪ 발코니 
▪ 다용도실                ▪ 실내계단 
▪ 실외계단                ▪ 경사로 

단독 주택 ▪ 대문        ▪ 대문과 현관 사이의 통로

공간요소 

공동 주택 
▪ 건물출입구               ▪ 엘리베이터
▪ 복도                     ▪ 주차장 

부속요소 공통 항목 

▪ 문턱 및 단차 
▪ 바닥(내부, 외부, 물기가 있는 공간) 
▪ 전기설비(조명 기구, 조명 스위치, 

기타 스위치, 전기 콘센트) 

[문항11] 경사로 

[현재 거주지에 해당 공간이 없는 경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설문 문항 평가 척도 

전혀불편 

하지 않다 

보통으로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치수 - 너비/폭] 

경사로의 크기[너비나 폭]가 적절하지

않아서 불편하십니까?         

전혀불편 

하지 않다 

보통으로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치수 - 높이] 

경사로의 높이가 적절하지 않아서 

불편하십니까?         

[치수 – 각도/기울기] 
전혀불편 

하지 않다 

보통으로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그림 3. 1차 설문지 예시(설문 항목 별 불편도 파악) 

그림 2. 설문 항목 선정 절차 

주거시설 

공간요소 도출 

PUI 

설계요소 도출 

주거시설 

공통요소 도출 

설문 항목 

도출 

공간요소와 
설계요소의 
Matrix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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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를, 높이가 높거나 낮은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손

잡이'나 '잠금장치'의 경우 형태, 조작에 필요한 힘 등으로 

인한 불편원인을 조사하였다. 

2.2.3 설문 진행 

2차 설문에서는 불편 PUI 설계요소에 대한 불편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대일 전화 인터뷰를 수행하였

으며, 설문 참여자마다 30~6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

다. 우선 설문 참여자에게 앞서 결정된 설문 항목, 즉 불편 

PUI 설계요소에 대하여 불편원인을 자유롭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만약 설문 참여자가 불편원인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경우, 미리 준비한 세부 문항을 사례로 들어 추가적인 

불편원인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3. 주거시설 활동실태조사 결과 

3.1 일상생활 자립수준 분석 

주거시설 내에서의 대표적인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집단 

별 자립수준은 표 5와 같다. 일반인은 '청소하기(10%)'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활동을 혼자서도 쉽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역시 대부분의 활동을 혼자서도 쉽게 수

행할 수 있었으나, '식사 준비/정리하기(12%)', '세탁하기

(18%)' 및 '옷 정리하기(10%)'에서 타인의 도움을 일부 필

요로 하였다. 

임산부의 경우, '식사하기', '몸단장하기', '세면하기', '목욕하

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의 기본적인 활동에서는 대부분이 

혼자서도 쉽게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옷 입고 

벗기', '신발 신고 벗기', '식사 준비/정리하기', '세탁하기', '옷 

정리하기' 등에서는 임산부의 자립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

다. 특히 '청소하기'의 경우, 응답자의 36%가 타인의 도움 

없이 활동하는데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

인의 약 15~35%는 모든 일상생활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탁하기', '옷 정리하

기', '청소하기' 등의 가사활동뿐만 아니라 '목욕하기'와 같은 

개인유지활동에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3.2 안전사고 유형 및 빈도 분석 

전체 설문 참여자의 복수응답을 고려한 주거시설 공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횟수는 그림 4와 같다. '화장실'에서의 

표 5. 집단 별 일상생활 자립수준(%) 

일상생활활동 자립수준 일반인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상 100 98 100 80 

중 0 2 0 18 식사하기 

하 0 0 0 2 

상 100 100 92 76 

중 0 0 8 12 몸단장하기 

하 0 0 0 12 

상 100 98 96 80 

중 0 2 4 18 세면하기 

하 0 0 0 2 

상 100 94 98 66 

중 0 6 2 26 목욕하기 

하 0 0 0 8 

상 100 100 98 82 

중 0 0 2 14 
화장실 

사용하기 
하 0 0 0 4 

표 5. 집단 별 일상생활 자립수준(%) (계속) 

일상생활활동 자립수준 일반인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상 100 100 90 84 

중 0 0 10 6 옷 입고 벗기

하 0 0 0 10 

상 100 100 84 80 

중 0 0 16 14 
신발 

신고 벗기 
하 0 0 0 6 

상 96 88 80 69 

중 4 12 18 16 
식사준비/ 
정리하기 

하 0 0 2 14 

상 92 82 84 63 

중 8 18 16 18 세탁하기 

하 0 0 0 18 

상 96 90 86 67 

중 4 10 14 18 옷 정리하기

하 0 0 0 14 

상 90 92 64 67 

중 10 8 32 18 청소하기 

하 0 0 4 14 

상 98 96 90 78 

중 2 4 8 12 이동하기 

하 0 0 2 10 

※ 자립수준: '상' - 주변의 도움없이 할 수 있음, 
'중'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함, 
'하' - 주변의 도움 없이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 음영처리: '중' 또는 '하' 의 비율이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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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횟수는 78회로 가장 높았으며, '주방', '침실', 

'실외 계단'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횟수 역시 30회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고 유형 별 안전사고 발생 횟수는 그림 5와 같다. 전체 

사고 중 47%에 해당하는 129회의 사고가 '미끄러짐'에 의

해 발생하였다. '걸려 넘어짐'과 '천장/모서리에 부딪힘' 역시 

각각 53회(19%)와 54회(20%)로 자주 발생하였다. 

안전사고 발생 횟수가 높은 공간인 '화장실', '주방', '침실', 

'실외 계단'에 대한 집단 별 사고 유형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안전사고 발생 횟수가 가장 높은 화장실의 경우, 네 집단 

모두 '미끄러짐'에 의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고령자와 장애인은 '걸려 넘어짐'에 의한 안전사

고가, 임산부는 '천장/모서리에 부딪힘'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그림 6). 주방에서는 '걸려 넘어짐', '미끄러짐', 

'천장/모서리에 부딪힘'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일반인과 임산부는 '천장/모서리에 부딪힘'에 의한 안

전사고가 많았으며, 장애인의 경우 '걸려 넘어짐'이 주된 원

인이었다. 고령자는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원인의 발생 빈도

가 유사하였다(그림 7). 

침실에서는 임산부와 장애인의 경우 사고의 대다수가 '걸

려 넘어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의 경우 '천장

/모서리에 부딪힘'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았다. 또한 일반인

과 고령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림 8). 실외 계단에서는 집단 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고령자의 경우 '걸려 넘어짐'과 '미끄러짐'이, 장애인의 경우 

'미끄러짐'과 '천장/모서리에 부딪힘'이 주된 사고 원인이었

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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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넘어짐 미끄러짐 천장/모서리에 부딪힘 굴러 떨어짐 기타

53
(19%)

129
(47%)

54
(20%)

15
(5%) 23

(8%)

걸려넘어짐 미끄러짐 천장/모서리에 부딪힘 굴러떨어짐 기타

그림 4. 공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횟수 

그림 5. 사고 유형 별 안전사고 발생 횟수(비율) 

그림 8. 침실의 집단 별 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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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간 별 불편도 분석 

3.3.1 불편공간 순위 

공간 별로 제시된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를 취합하

여 해당 공간의 평균 불편도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

준으로 표 6과 같이 불편공간 순위를 집단 별로 제시하였다. 

설문 항목에 대해 불편하다고 응답한(1점 이상의) 결과만

을 대상으로 평균 불편도를 도출함으로써, 집단 별로 불편하

다고 응답한 사람들 간의 그 크기(불편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보통(3점)이상의 불

편함을 갖는 공간을 확인한 결과 고령자(13개)와 장애인

(11개)이 일반인(5개), 임산부(5개) 보다 상대적으로 많

았다. 

한편, '문턱 및 단차'와 '주차장'의 경우 네 집단 모두에서 

불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사로'와 '발코니'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서의 불편도는 비교적 낮으나, 사회적 배

려계층에서의 불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실'과 '엘리베이터'의 경우 다른 집단과 달리 장애

인의 불편도가 높았다. 

3.3.2 불편 PUI 설계요소 도출 

본 연구는 다수의 사용자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항목과 일

부 사용자가 특히 높은 불편도를 나타낸 항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총 80개 설문 항목을 대상으로 집단 별 중요 

불편 PUI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우선 항목 별 평균 불편

도를 검토해 전반적으로 높은 불편도를 나타내는 PUI 설계

요소를 선정하였으며, 이 때 30개 항목이 적정수준으로 결

정되었다. 한편, 불편도가 5, 6점인 극도의 불편함을 응답한 

사용자의 수를 검토하여,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0개의 

PUI 설계요소를 선정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6점의 불편도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 30개 항목 선정 

• 5~6점의 불편도 응답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항목 선

정(응답 비율 참조) 
 

설문 항목 중 '너비/폭'과 '회전반경'은 '치수' 측면에서 항

목 간의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너비/폭/회전반경'으로 통합

하였다. 또한 '실내 계단'과 '실외 계단'은 동일한 설계요소

를 포함하므로, '계단'으로 통합하였다. 그 결과 고령자, 임

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각각 27개, 

25개, 27개의 불편 PUI 설계요소가, 일반인에 대해서는 총 

29개의 불편 PUI 설계요소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불편 PUI 

설계요소는 표 7과 같으며, 6개의 공통항목을 제외하고는 

집단 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표 6. 불편도에 따른 집단 별 불편공간 순위 

순위 일반인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1 주차장 
대문과 현관
사이의 통로

주차장 주차장 

2 대문 대문 문턱/단차 다용도실 

3 
대문과 현관 
사이의 통로 

바닥 주방 화장실 

4 문턱/단차 경사로 발코니 문턱/단차 

5 실내 계단 주차장 경사로 경사로 

6 발코니 실외 계단 다용도실 실외 계단 

7 다용도실 문턱/단차 현관 바닥 

8 화장실 주방 화장실 전기설비 

9 주방 다용도실 전기설비 현관 

10 경사로 전기설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11 엘리베이터 현관 건물출입구 발코니 

12 전기설비 발코니 침실 
대문과 현관
사이의 통로

13 복도 건물출입구 바닥 주방 

14 실외 계단 복도 실외계단 대문 

15 건물출입구 화장실 거실 건물출입구 

16 바닥 거실 복도 침실 

17 침실 실내 계단 실내 계단 복도 

18 거실 엘리베이터 
대문과 현관 
사이의 통로 

거실 

19 현관 침실 대문 실내 계단 

※ 음영처리: 평균 불편도가 3점 이상인 공간(0점 응답 제외 시) 

표 7. 집단 별 불편 PUI 설계요소 

구분 설문 항목 

▪ 다용도실: 너비/폭/회전반경 

▪ 경사로: 너비/폭/회전반경, 각도/기울기 

▪ 바닥: 물기가 있는 곳 

▪ 문턱 및 단차 

공통
설계
요소

▪ 주차장: 너비/폭/회전반경 

▪ 침실: 창문 잠금장치 

▪ 거실: 창문 손잡이, 창문 잠금장치 

▪ 화장실: 너비/폭/회전반경, 일반설비, 환기 

▪ 주방: 일반설비, 환기 

▪ 발코니: 수도설비, 창문 치수, 창문 손잡이, 창문 잠금장치

▪ 다용도실: 너비/폭/회전반경 

▪ 계단: 너비/폭/회전반경, 높이, 각도/기울기 

▪ 전기설비: 전기콘센트 

▪ 대문: 출입문 잠금장치 

▪ 대문과 현관 사이의 통로: 너비/폭/회전반경, 각도/기울기

▪ 건물출입구: 출입문 잠금장치 

일반인

▪ 복도: 너비/폭/회전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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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불편 PUI 설계요소 별 불편원인 분석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불편 PUI 설계요소에 대한 

불편원인을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네 집단 모두 경사로의 

'너비/폭/회전반경'이 좁은 것이 중요 불편원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다용도실의 '수도설비'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은 '수도꼭지의 위치가 높다'고 하였으며, 임산부는 '수도꼭

지의 위치가 낮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불편원인들

을 분석하여 네 집단 모두에서 얻어지는 공통 불편원인과 

각 집단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불편원인을 표 8과 같이 정리

하였다. 

4. 불편 PUI 설계요소 개선 절차 

주거시설에서의 불편 PUI 설계요소와 해당 불편원인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그림 1의 단계 

1 부분). 기존 연구에서는 주거시설에서의 불편 설계요소를 

크게 불편 설계요소 선정, 불편원인 조사, 불편원인 해결의 

세 단계를 통해 개선하였다(고영준과 박현철, 2003; 김태일, 

1998b; 오찬옥, 2000).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절차는 기존

의 유사 개선 절차를 참고하였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

서의 고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그림 10).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제시' 단계에서

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을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보완하

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여러 집단을 가능한 

표 7. 집단 별 불편 PUI 설계요소 (계속) 

구분 설문 항목 

▪ 화장실: 수도설비 

▪ 주방: 너비/폭/회전반경, 일반설비, 환기 

▪ 현관: 너비/폭/회전반경 

▪ 발코니: 너비/폭/회전반경, 수도설비 

▪ 다용도실: 수도설비, 출입문 잠금장치 

▪ 계단: 너비/폭/회전반경, 높이 

▪ 경사로: 높이 

▪ 바닥: 내부, 외부 

▪ 대문: 출입문 치수, 출입문 손잡이, 출입문 잠금장치 

▪ 대문과 현관 사이의 통로: 너비/폭/회전반경, 각도/기울기

고령자 

▪ 건물출입구: 잠금장치 

▪ 침실: 창문 손잡이 

▪ 화장실: 너비/폭/회전반경, 일반설비, 환기 

▪ 주방: 너비/폭/회전반경, 일반설비, 환기 

▪ 현관: 너비/폭, 회전반경, 출입문 치수 

▪ 발코니: 너비/폭/회전반경, 수도설비, 창문 손잡이, 
창문 잠금장치 

▪ 다용도실: 수도설비 

▪ 경사로: 높이 

▪ 전기설비: 전기콘센트 

▪ 대문: 출입문 잠금장치 

임산부 

▪ 엘리베이터: 너비/폭/회전반경 

▪ 화장실: 너비/폭/회전반경, 일반설비, 수도설비, 환기, 
출입문 손잡이, 출입문 잠금장치 

▪ 주방: 너비/폭/회전반경 

▪ 현관: 너비/폭/회전반경 

▪ 발코니: 창문 손잡이 

▪ 다용도실: 수도설비, 출입문 치수, 출입문 손잡이 

▪ 계단: 너비/폭/회전반경, 높이 

▪ 경사로: 높이 

▪ 전기설비: 조명스위치, 기타스위치 

▪ 대문: 출입문 손잡이 

장애인 

▪ 대문과 현관 사이의 통로: 너비/폭/회전반경 

표 8. 집단 별 주요 불편원인(예시) 

기준 불편원인 

▪ 각 공간의 '너비/폭/회전반경'이 좁음 

▪ 각종 가구 및 설비의 '높이'가 부적절함 

▪ '문턱', '단차'로 인해 불편함 
공통 

▪ '물기'가 있는 바닥이 미끄러움 

▪ 싱크대 아랫부분에 발 여유 공간이 부족함 

▪ 수납장의 깊이가 너무 깊음 
일반인

▪ 싱크대에 보조 받침판을 사용하면 너무 높고, 사용하
지 않으면 너무 낮음 

고령자 ▪ 각종 가구 및 설비의 '높이'가 높음 

장애인 ▪ '손잡이', '잠금장치'를 조작하는데 힘이 많이 듦 

▪ 배 때문에 문턱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함 
임산부

▪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유모차 이용할 때 좁음 

그림 10. 주거시설 불편 PUI 설계요소 개선 절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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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론을 적용할 때 

집단 간의 상충된 불편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

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에 불편원인이 상충되는 상황

을 고려하여, 불편 PUI 설계요소를 개선하는 절차를 제안하

였다. 

4.1 불편 PUI 설계요소 선정 및 불편원인 조사 

주거시설의 불편 PUI 설계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개선의 대상, 즉 불편 PUI 설계요소를 선정하여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의 설문지(1차 설문)를 통

해 불편 PUI 설계요소를 조사하였으며, 선정 결과는 표 7

과 같다. 

불편 PUI 설계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편원인, 사용

자 특성, 작업환경 등의 불편 PUI 설계요소와 관련된 다양

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련 요

소 중 사용자가 느낀 불편원인을 중심으로 개선 절차를 제

안하였다. 불편원인의 조사는 일대일 전화 인터뷰(2차 설

문)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4.2 불편 PUI 설계요소 개선방안 제안 

불편원인을 중심으로 불편 PUI 설계요소에 대한 개선안

을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

다. 이를 위해, 우선 불편 PUI 설계요소의 특성 및 관련 기

존 설계지침의 특성을 분석하여, 불편 PUI 설계요소를 '사

용성 평가 실험 적합 여부'와 '인체치수 적용 적합 여부'의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그림 11). '사용성 평가 실험 

적합 여부'란 해당 불편 PUI 설계요소에 대한 설계지침을 

제안하기 위해 사용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인체치수 적용 적합 여부'란 Size Korea와 같

은 한국인 인체치수를 적용하여 설계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단의 '각도/기울기'는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힘과 관련된 설계요소로 인체치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

하나 사용성 평가 실험을 통해 적정 설계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영역 2에 포함시켰다. 화장실의 '너비/폭/

회전반경'과 같은 치수관련 설계요소는 인체치수를 적용하

는 것이 적합하므로 영역 3에 포함시켰다. 화장실의 '창문 

손잡이'의 경우 사용자의 힘뿐만 아니라 치수측면 역시 복합

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영역 1에 포함시켰다. 한편, '문

턱'과 같이 두 기준 모두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는 

영역 4에 포함시켰다. 

불편 PUI 설계요소에 대한 상기 분류를 이용하여 불편 

PUI 설계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 

 

 
 

다. 정량적 요소 중 인체치수 관련 요소는 '인체치수 적용'

을 통해, 힘과 같은 기타 요인은 '사용성 평가 실험'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반면 정성적 요소는 상기 두 가지 기준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어려우며, 기존 문헌의 조사 및 전문가

의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표 9는 그림 11의 

분류를 이용하여, 불편 PUI 설계요소를 해당 설계요소에 대

한 불편원인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도출한 사례이다. 

 

4.3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림 12와 같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우선 불편 PUI 설계

요소에 대한 각 집단 별 불편원인을 정리한다. 집단 별 불편

원인이 동일할 경우, 불편 PUI 설계요소 분류 기준에 따라 

적절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그림 12 방안 1). 예를 들어, '경사로의 너비/폭/회전반경'

은 분류 기준에 따라 '영역 3(인체치수 적용 적합)'에 해당

표 9. 불편 PUI 설계요소 개선 방법의 사례 

분류 기준 불편 PUI 설계요소 개선 방법 

영역 1

▪ '화장실의 창문 손잡이'에 대하여, 손잡이의 종류에
따른 조작에 필요한 힘,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손잡이의 종류 결정. 

▪ Size Korea와 같은 인체치수 DB의 사용자의 키와
팔 길이 등의 인체치수를 통해 손잡이의 높이 도출.

영역 2
▪ '경사로의 높이/각도/기울기'에 대하여, 경사로의 각

도에 따른 근육 피로도,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경사로 각도 도출. 

영역 3
▪ '경사로의 너비/폭/회전반경'에 대하여, Size Korea와

같은 인체치수 DB의 휠체어 사용자 인체치수를 통
해 너비/폭/회전반경을 도출. 

영역 4

▪ '문턱'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SP 1509', 'ADAAG', 'Fair
Housing Act Design Manual'과 같은 법률 및 설계
지침을 참고하여 문턱을 제거하거나 상황에 맞는 문
턱 형태 결정. 

그림 11. 불편 PUI 설계요소 분류 기준 

사용성 평가 실험 적합 여부

인체치수 적용
적합 여부

영역 2

부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영역 1

영역 3영역 4

사용성 평가 실험 적합 여부 

인체치수 적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영역 2

영역 4

영역 1 

영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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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에 대해 네 집단 모두 '좁음'이라는 불편원인을 응

답하였다. 이에, '네 집단 중 가장 넓은 너비/폭/회전반경이 

필요한 휠체어 장애인을 고려하여, 너비/폭/회전반경을 휠체

어의 최소 이동 폭인 915mm로 넓힌다.'라는 유니버설 디

자인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집단 별 불편원인이 달라 상충될 경우에는, 불편원

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영역 1

에 해당하는 '다용도실의 수도설비'의 경우, 고령자와 장애인

은 '수도꼭지'의 높이가 '높아', 임산부는 높이가 '낮아' 불편

해하였으며, 일반인은 불편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는 '사용에 있어서의 유연성(Flexibility in use)'을 적용하여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적합한 높이부터 임산부에게 적합한 

높이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수도꼭지를 설치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그림 12 방안 2). 그러나 해당 

불편원인에 '유연성(Flexibility)'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각 집단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두 제시한 후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에 맞춰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2 방안 3). 예를 들어 실버 주택에서는 고령자를 우

선하여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다른 집단의 불편을 최소

로 하는 개선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토 의 

5.1 주거시설 활동실태조사 

일상생활활동의 자립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배려계층

은 '식사 준비/정리하기'나 '청소하기'와 같은 가사활동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는 '식사하기'나 '신발 신고 

벗기' 등의 개인유지활동에 비해 필요한 힘이나 자세 유지

와 같은 신체적 기능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라 판단된

다. 특히 여성 고령자의 경우 가사활동이 오랫동안 익숙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능력의 저하에 의해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으며(김경일과 안옥희, 1998; 이용희 외, 2004), 

장애인은 가사노동에 대한 자립도가 낮아 가사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김현옥과 정경화, 

2007; 보건복지부, 2006). 임산부 역시 가사활동으로 인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며(남상명 외, 2007), 체중 증가에 따

라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미정, 

2002). 따라서 가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불편함

을 감소시키고 자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 또한 주방이나 다용도실과 같은 가사활동 관

련 공간에 대한 설계지침의 개발이 시급하다. 

주거생활에서의 중요 불편공간 및 불편원인을 파악한 결

과, 네 집단 모두 '물기가 있는 바닥'이나 '문턱 및 단차' 등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이나, 너비나 폭이 작은 공간에 대해 높은 불편함을 느

끼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단차에 대한 불편도가 높아 이를 개조한 사례가 많았으며

(김상운 외, 2007), 노인의 주거 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미끄러짐이 주된 원인이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한필

원 외, 2007). 또한 주거의 협소함은 주거 내의 안전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김태일, 1998a). 

주거공간은 연령 및 신체기능의 고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활동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

므로 안전사고 유발 원인을 포함, 주거시설에 대한 불편요

소를 제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주거 내에서의 

안전사고는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소

비자보호원, 1998), 여전히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많은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신경주와 이민아, 1995). 

따라서 주거시설의 설계 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중요 공간

에 대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 때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인과 달리, 사회적 배려계층은 경사로에 대한 불편도

가 높았으며, 특히 장애인은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

는 것에 대한 불편도 역시 높았다. 이 중 경사로의 경우, 휠

체어 사용자를 배려하여, 적절한 높이 및 각도에 대한 연구

가 다수 진행되어 왔으며(Canale et al., 1991; Elmer, 1957; 

Sanford et al., 1997; Steinfeld et al., 1979), 관련 설계지

침에 대해 국내외에서 법규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박창선, 2005; 이수용 외, 2005), 이

에 대한 불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희숙, 2009).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은 일반인에 비해 인체치수의 변화나 

신체적 기능의 감퇴로 인해(심미정, 2002; Haigh, 1993; 

Kroemer and Grandjean, 1997; Mathiowetz et al., 1984; 

Menz et al., 2003; Nashner, 1976; Scholtz et al., 2001; 

그림 1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 불편 PUI 설계요소 개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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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 2000), 주거생활에 있어서의 제약이 더 크게 나타난

다(김경일과 안옥희, 1998; 이동훈 외, 2007, 2009; 이용

희 외, 2004; Bound and Coleman, 1993; Pennathur et al., 

2003).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주거시설을 설계

할 경우, 일반인이 불편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배

려계층의 인체치수와 신체적 기능을 고려해, 이들이 공통적

으로 불편해하는 공간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불편도가 0점인 항목을 포함한 불편도 평균은 일

반인(1.60점), 임산부(1.57점), 장애인(1.54점)이 고령자

(1.01점)에 비해 높았으며, 고령자의 경우 불편도가 0점인 

항목의 비율이 78%로 다른 집단(일반인, 46%, 임산부 56%, 

장애인 54%)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

가 나온 것은 일반인에 비해 불편함을 표출하지 않으려 하

는 고령자의 특성(김정룡과 박지수, 2005)에 기인한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일대일 인터뷰 과정에서 다른 집단과는 다

르게 고령자의 경우 불편함의 원인을 설비나 공간의 문제라

기 보다는 본인의 문제라 생각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 0점을 제외하고 평균 불편도를 분석한 결과는 고

령자(3.19점)와 장애인(3.13점)이 일반인(2.88점)과 임산

부(2.80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할 경우, 이와 같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의 불편함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

중한 설문이 요구된다. 

5.2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 불편 PUI 설계요소 개선 절차 

주거시설의 불편 설계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

은 대부분 여러 집단을 동시에 고려하기 보다는, 한 집단만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영준과 박현철, 2003; 김태일, 

1998b; 오찬옥, 2000).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여러 집단을 동시에 고려할 때 한계를 갖

는다.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는 서로 인체치수, 힘, 

생활양식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특성이 상이하므로, 하나의 

설계요소에 대하여 상이한 불편원인을 나타날 수 있다. 따

라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불편 설계요소를 개선할 시

에는 그림 12와 같이 집단 간 불편원인 및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의 상호관계를 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개선방안은 연구자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정량적인 개선방안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불편원인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을 수행하

거나,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로 정성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정량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기존 문헌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 주

를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객관적 근거 제시가 어려

우며, 특히 정성적인 개선방안만으로는 시공자나 사용자가 

주거시설을 개선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편원인을 중심으로 불편 PUI 설계요소

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불편 PUI 설계요소의 특성 및 관

련 기존 설계지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설계지침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정량적 요소'와 세부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정성적 요소' 측면으로 구분된다(Salmen, 2001).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불편 PUI 설계요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량적 요소'에 해당하였다. 특히, 인체치수나 조작

에 필요한 힘에 관련된 설계요소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들은 

'사용성 평가 실험'과 '인체치수'의 적용을 통해 정량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47개의 불편 PUI 설계요소를 분류

한 결과, 전체 불편 PUI 설계요소의 85%(40개)가 정량적 

요소에 해당하였으며, 정성적 요소는 전체의 15%(7개)에 

불과하였다. 이는 기존의 방법론이 한계를 가짐을 의미하며, 

정량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사용성 평가 

실험'이 요구되는 불편 PUI 설계요소는 전체의 46%(22개), 

'인체치수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는 44%(21개)에 해당하였

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두 기준이 대다수의 

불편 PUI 설계요소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적용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하여 선진국에서 최근 많이 활용되

는 기존 접근방식으로는 '배리어프리 디자인(Barrier-free 

design)' 혹은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등

이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 및 설계지침에서 일반인은 사회

적 배려계층에 비해 신체적 기능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고

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배려계층 위주

의 기존 설계지침을 통해서는 일반인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되기도 한다. 게

다가 인구 전체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에 비해 일반인이 차지

하는 비중이 더 큰 것을 감안하면(통계청, 2007), 사회적 

배려계층에 편중된 설계지침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설

문 결과에서도 일부 공간에서의 일반인의 불편도가 사회적 

배려계층보다 높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 사

회적 배려계층과 비슷한 수의 불편 PUI 설계요소가 도출되

었으며, 설문 항목 당 평균 불편원인 수를 분석한 결과 오

히려 일반인(4.0개)과 임산부(3.8개)가 고령자(1.5개)에 비

해 두 배 가량 높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기존의 연구 방식과는 다르게 다양한 

사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연구 진행에 있어 보다 

세심한 접근과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이나 접근 가능한 디자인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는 것과 같이 일부 집단에 초점을 맞춘 전용이나 

우선의 개념보다는, 모두를 고려한 '범용디자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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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6. 결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인 주거시설에

서의 활동실태에 대해 일반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의 주거시설 의 

불편 PUI 설계요소를 개선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주거 공간 별 중요 불편요소를 분석한 결과, 네 집단 모

두 협소한 공간이나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은 공간에 대한 

불편도가 높았으며, 특히 경사로는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기

능이 제한적인 사회적 배려계층들의 불편도가 높았다. 이처

럼 네 집단 모두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들의 불편도가 높은 

공간에 대해 우선적인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며, 설계지침 

역시 이들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거시설에서의 활동실태 분석 자료

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의 주거시설 설계를 위한 기

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

던 기존 연구와 달리, 일반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모두를 함

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요 고려사항은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설계지

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초고도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지체장애 내의 다양한 장

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장애 유형 및 정도

에 따라 불편 PUI 설계요소 및 불편원인이 달라질 수 있으

며, 따라서 이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불편 

PUI 설계요소에 대한 불편원인을 분석할 때, 설문 참여자 

및 그들의 주거 환경 특성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주거시설의 PUI 측면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감성

적·인지적 요소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며,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한 아동 및 청

소년 등을 함께 고려한 추후 연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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